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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지역 벼 2기작 재배 실증연구(3년차)

정지현1*, 이기순1, 윤성회1, 장은자1, 정용주1, 김진현1, 백봉현1

1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경남 고성지역에서도 벼 2기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상이 변화하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벼 2기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기에 지역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도하고, 경험을 축적

하고자 하였다. 지역농업인에게 벼 2기작 재배시 가장 적합한 벼 품종을 선발하였고, 재배기술을 실용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생종 벼 품종 기라라 397호(전기작)를 산파육묘와 포트육묘 후 재배하였다. 시비는 농촌진흥청 시비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재식거리는 30×18cm로 하였다. 전기작 산파, 포트육묘 파종은 2월 22일, 산파 파종은 3월 15일에 실시하였

으며, 가온 유리온실에서 육묘 후 3월 28일 포트 기계이앙, 4월 2일에 산파 기계이앙을 하였고 7월 27일 수확하였다. 

조운(후기작 품종)의 산파, 포트육묘 파종은 7월 19일 실시하였으며, 7월 29일 산파육묘, 8월 3일에 포트육묘를 이앙하고 

11월 7일 수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기작에서 파종 및 육묘시기인 3월 초․중순경의 평균기온은 7∼8°C정도로 낮아 노지에서 육묘가 불가능하므로 가온 

유리온실에서 육묘하였다. 2015년과 같이 3월 하순, 벼 육묘 중 갑작스런 저온과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일부 상자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출수는 육묘방법에 있어서 포트육묘와 산파육묘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7월 27일에 수확하였

는데, 수확량은 앞선 결과들과 같이 산파육묘가 포트육묘에 비하여 많이 생산되었다. 후기작은 육묘시 온도가 25°C내외

로 높아 벼가 빠른 속도로 자랐으며, 2015년 연구를 바탕으로 후기작 육묘일수를 단축시켜 불시출수 발생을 막았다. 

후기작 품종인 조운의 출수일은 산파육묘 9월 7일, 포트육묘 9월 11일로 이앙일 대비 39일로 같이 나타났다. 수확은 

11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산파가 포트보다 수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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